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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에
새 식구가 찾아왔어요!

- 백두산호랑이 ‘미령’ 이주 및 기초 건강검진 완료 -

 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대전 오월드에서 

지내던 백두산호랑이 ‘미령’을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으로 이주했다

고 13일 밝혔다.

  아름답고 영리한 호랑이라는 뜻을 가진 ‘미령’은 2021년 5월생 암컷 백

두산호랑이다.
 

  지난 9월 대전 오월드와의 업무협약에 따라 추진된 백두산호랑이 ‘미령’

의 이주는 무진동 항온·항습 차량에 수의사 및 사육사가 전 구간 동행해 

상태를 상시 점검하며 지난 10월 22일 안전하게 국립백두대간수목원으로 

이송됐다.

  이주 직후 ‘미령’은 기초 건강검진을 마쳤으며, 현재는 내실에서 환경적

응 중으로 ‘미령’의 안정 수준과 내부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추후 공개

할 예정이다.

  축구장 5.4개 크기인 3.8핵타르(ha) 규모의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

숲은 백두산호랑이의 자연 서식지와 가장 가깝게 조성됐으며 국내 최고 

수준의 시설로 호랑이가 적응하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.

  백두산호랑이 ‘미령’이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가족이 됨에 따라 우리(수

컷, 14세), 한(수컷, 11세)·도(암컷, 11세) 남매, 태범(수컷, 5세)·무궁(암컷, 

5세) 남매 등 5마리의 호랑이와 함께 살게 됐다.

  이규명 국립백두대간수목원장은 “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백두산호랑이를 국

립백두대간수목원 식구로 맞이할 수 있도록 협력해 준 대전 오월드 측에 감

사를 전한다”라며 “앞으로도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의 모든 백두산호랑이들이 

건강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”이라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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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지난 10월 22일 대전 오월드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숲으로 온 백두산호랑이 ‘미령’


